
<동정자료> 

김현미 장관,“건설기술 혁신으로 경제활력에 앞장”  
-7일 건설기술 업계 간담회서 건설기술 혁신․경쟁력 강화 당부

-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적극 지원 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.7.(화) 12:00분, 건설기술 업계 간담회*

에서 건설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*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, 한명식 송명기 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등 8명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우리 건설기술 업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

융합을 통한 건설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

ㅇ 드론, 건설정보모델링(BIM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인공지능

(AI)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였다.

ㅇ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건설기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건설

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사업으로,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

술사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.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와 함께, 김 장관은 건설기술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

해외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

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,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이 우리나라의 

미래 먹거리가 되고 경제활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

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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